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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향미1*, 안억근1, 정국현1, 현웅조1, 이윤승1, 강경호1, 김둘이2, 이수환3

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
2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
3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

[서론]

염 농도가 낮은 간척지에는 관개에 의해 벼 등의 간척지 적응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나, 봄 가뭄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

에 의한 재염화 현상에도 견딜 수 있는 내염성 증진 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. 이에 Pokkalli 유래 Saltol QTL이 도입된 사료

용 벼 계통을 육성하고 내염성 증진 계통을 선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자포니카 사료용 품종인 ‘목양’을 모본으로 내염성이 우수한 Pokkalli 유래 Saltol QTL이 도입된 ‘IR64-Saltol’을 부본으로 하

여 인공 교배 후 MAS(Marker Assisted Selection)선발을 통해 Saltol QTL이 이입된 개체를 선발하고 생물검정을 통해 유묘단

계에서 내염성이 증진된 우량계통인 ‘목양유래 Saltol’ 57계통(F6)들을 선발하였다. 또한 이 계통들을 대상으로 송산간척지 

현장에서의 내염성 증진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지에서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‘목양유래 Saltol’계통들을 대상으로 분자마커를 활용하여 foreground/background selection을 수행하고 유묘검정을 실시하

여, 대조품종인 목양보다 내염성이 우수하면서 homozygous type으로 Saltol-QTL 인자가 이입된 계통을 대상으로 송산간척

지 현장에서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. 토양의 염농도는 0.2∼0.4% 수준이었으며, 총 58계통 중에서 마커검정과 유묘검정 

요건을 충족하면서 송산간척지 현장에서의 생육이 양호한 계통은 총 15계통이었다. 선발계통의 간장, 수장, 수수 등 농업적 

특성은 모본인 목양과 유사하였다. 이렇게 선발된 내염성 증진계통들은 염 농도가 다양한 간척지 고도이용 뿐만 아니라 기후

변화로 인한 환경스트레스에 내성이 있는 사료용 벼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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